교만과 겸손의 차이/데이빗 윌커슨

[image: ]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반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할지는 모르나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론, 기술과 능력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훌륭한 지성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모두 그분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으나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를 증언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1412.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는 어떤 길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교만은 독립이고 겸손은 의존입니다. 
겸손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조언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이 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독립적인 영의 발걸음에게는 명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적인 통제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이것을 드리십시오.

약0406. 그러나 그분은 더 많은 은혜(카리스:호의,은혜,선물,자비,너그러움,기쁨,감사)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저항하시나(안티탓쏘마이:반대쪽에 서다,반대하다,저항하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데이빗 윌커슨, daily devotion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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